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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경기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의 심의 결과 세 분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

린다. 이번 확장지원 프로젝트는 그 동안의 경기문화재단 문학 프로그램을 돌이켜 그 성과

를 모으고 작가들에게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다는 의미로 진행되었다. 

응모하신 분들의 작품을 보니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문학의 중요한 성과를 한자리에 모

아 놓는 일이 되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. 작품과 작가들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

마땅할 정도로 한국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추였다는 뜻이다. 심사위원들은 매우 곤혹스

러울 수밖에 없었다. 더구나 장르별 배분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작품의 수월

성과 기대효과를 놓고 심의자료를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다. 일

차적인 심의 기준은 작가 역량, 예술성과 독창성, 기대효과였다. 더구나 작가 활동의 현재 

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차이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. 심의 위

원들은 위의 기준과 함께 우선 작가의 창작 집중도와 연속성을 살펴보게 되었다. 그리고, 

김종광, 서성란, 정길연을 선정했다. 이들은 모두 삶의 현실과 역사, 세계사적 고통의 문제

를 오래전부터 탐색해온 작가들이다. 농촌 현실, 이행기 역사, 해외 입양 등이 이들의 주제

였고, 이들은 이 주제를 서사화하기에 알맞았으며, 작품의 주제는 지금 우리 현실과 잘 조

응한다고 평가되었다. 이 영역에서 쌓아온 오랜 공력이 이들의 작품에서 더 큰 빛으로 피

어나길 바란다. 장르 다양성이 외면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만 이 우려는 이 프로젝트가 

해를 넘겨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여겨진다. 이런 지원 방식이 대중들에게 중

요한 축제로 널리 알려져 한국문학의 깊이를 더 알차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


